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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인도네시아

4-1 인도네시아 식음료 업계 올해 수출 및 내수 증가 전망
  주요내용 

 ‌�인도네시아식음료협회(GAPMMI)가 올해 연간 수출액 목표를 전년 대비 16% 증가한 70억 달러로 

설정함. 업계는 세계 경제의 회복 등으로 수출이 견고한 성장을 이뤄 목표 달성을 낙관하고있음

 ‌�동 협회는 1~4월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10% 증가했다고 밝힘.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, 

지난해에 비해 상품 가격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수출품 가격이 안정된 상태임

 ‌�또한 올 2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% 증가한 440조 루피아(약 38.2조원)에 달할 것으로 전망 

하였으며, 지난 3주 동안은 이슬람의 라마단(금식월)으로 식음료의 수요가 확대돼 매출이 평소보다 

10% 증가한 것으로 밝힘

※ �라마단(금식월)은 인내와 자제력을 가르치고 불우한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, 매년 1달 
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하는 기간을 의미함

 ‌�한 달간의 금식기간에 식품의 판매나 식당들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, 실제로는 오히려 

라마단 기간에 외식 횟수 및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함

▲ 매장에서 판매중인 식음료 ▲ 라마단 기간 일몰 후 식당 풍경

* 출처 : 자카르타경제일보 2016/07/11

 시사점

 ‌�인도네시아 국내 식음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음료의 인도네시아 수출액도 2016년 6월 기준 전년

대비 59% 증가한 2.5백만불을 기록하고 있음. 라마단 기간 특히 식음료 수요가 증가하므로 금식 종료 후 

마시는 음료와 같은 라마단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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